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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새집증후군 걱정 덜도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확대
- 올해 입주예정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11개 단지 검사, 

실내공기질 개선위한 관리방법도 적극 홍보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 보건환경연구원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

시민 건강을 위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지도·점검 확대 실시하

기로 했다고 밝혔다. 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(아파

트, 연립주택, 기숙사)은 전문업체로부터 실내공기질을 검사받아야 한

다. 폼알데하이드, 벤젠, 톨루엔, 에틸벤젠, 자일렌, 스티렌, 라돈 7개 

항목이 관리 대상 물질이다. 

연구원은 7개 항목의 관리 대상 물질로부터 입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

도록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·점검을 실시하기로 했

다. 

지난해에는 총 8개 단지에 대해 실시했으나, 올해는 지도·점검 대상

목표를 11개 단지로 확대한다. 중구 등 7개 구에 입주 예정인 100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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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중 11개 단지에 입주 전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

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또한,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리방법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. 

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이 수록된 리플렛을 제작해 오염도 검사 시 대상

시설 및 시공사에 배부하고, 대기환경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

매체를 활용해 실내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(주기적인 환기) 

등을 홍보해 시민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입주민들이 새집증후군 걱정 없이 

입주할 수 있도록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·점검을 지

속적으로 실시하고,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을 적극 

홍보 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붙임> 리플렛 및 전광판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

 

3단 리플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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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전광판


